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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1. 07. 2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전력수급을 이유로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된 것처럼

서술된 것은 사실과 다름
(7.21일 조선일보 “전력 공급 위기에 처하자 원전에 손 내민 탈원전
정부” 사설에 대한 설명)

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

◇ 코로나 선별진료소(서대문구) 일시 운영중단은 폭우에 따른 전기

안전상 이유에 따른 것으로 하계 전력수급 관리와 무관

◇ 7.21일 조선일보 <전력 공급 위기에 처하자 원전에 손 내민

탈원전 정부> 사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보도내용

□ 정부는 전국 공공기관에 낮 시간 교대로 냉방을 중단하도록 권고했고,

일부 코로나 선별보건소까지 전력공급 중단 우려로 일시 운영중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

□ 동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, 명기된 선별진료소 운영중단(서대문구

보건소) 사례는 전력수급 관리 및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차원이

아닌, 폭우에 따른 전기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한 것임

□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, 7.19일 당일 폭우로 인해 운영

중단됨을 알렸으며 화요일부터 운영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

ㅇ 해당 보건소는 야외 선별진료소(천막)에 설치된 220V 콘센트 및

케이블이 폭우로 인해 누전위험이 있어 운영을 중단하고 7.19일(월)

하루 동안 복구를 진행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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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대문구 보건소는 7.19일 16:30분경 점검을 완료하고, 7.20일

09시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음

ㅇ 또한, 선별진료소를 포함한 의료시설, 아동․노인복지시설 등은

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상 기관이 아니며, 이러한 시설에는 24시간

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을 하고 있음

※ 문의: 유성우 에너지효율과장(044-203-5140) / 김현동 사무관(5141)


